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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질병의 조

기발견으로 인한 만성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

고 있으며, 이러한 만성질환은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

두됨에 따라 올바른 건강증진행위 실천을 통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올바른 건강

증진행위 실천이 상병발생과 조기 사망의 위험률을 낮

출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Pender, 1996; Yoon & Kim, 1999). 

한편, 통계청의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인의 근로시간인 연간 2,024

시간은 OECD 37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긴 

반면, OECD 평균 근로시간은 1,759시간으로 나타났

다(KOSTAT, 2018). 그러나 수면시간은 이와 반비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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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fatigu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hairdressers and 
their respective leve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5 hairdressers working in beauty shop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over the period from July 1 to July 31.
Methods: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fatigu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hairdressers.

Results: This stud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ived fatigue level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age, family type, education level, work period, work position, and fatigue level in the past one week.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perceived fatigue were education level, work period, and 
fatigue level in the past one week.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were age and fatigue level 
in the past one week. The level of perceived fatigue among hairdressers tended to be higher than other workers, and their level of 
practi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generally lower.

Conclusions: The improvement of the work environment, such a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a proper workload considering 
workers’ characteristics and strengthening of exercise programs to reduce the fatigue level and promote health practices among 
hairdresser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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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청의 ‘2014 생활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10세 이상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

간 49분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1.3%가 피곤하다고 응

답했다. 특히 30대의 경우 90% 이상이 피로를 호소했

으며, 남녀별로는 남자 80.3%, 여자 82.2%가 피곤함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OECD 국가의 일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22분으로 우리나라보다 33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KOSTAT, 2015). 따라서 이러한 통

계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유추해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

국들에 비해 근로시간은 긴 반면에 수면시간은 짧아 

장기적인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특히 노동의 강

도가 강한 경우 심각한 피로를 인하여 건강에 유해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인간의 미

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미용서비스 산업이 급속

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도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업 종사자들

은 직업 특성상 장시간 서서 단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불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

로 인하여 피로도가 높고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

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용인

으로서의 전문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건강행위를 적

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Song, 2012).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미용사들의 직무만족도 및 직무 스

트레스(Lee & Lee, 2004; Kim, 2005) 혹은 이직 욕구

(Cheong et al., 2004), 근무환경이나 건강상태(Kim et 

al., 2000; Kwak & Yoo, 2000; Ryu & Na, 2000) 등이 

대부분이고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의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용사의 피로도와 건강증진관련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미용사의 피로도를 경감시키

고, 건강증진행위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미용실에 근무하

는 미용업 종사자를 임의표본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은 20명의 미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가지고 총 

220명에게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시행한 후 부실하게 응답한 25명을 제외한 

1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1) 종속변수: 지각된 피로도 및 건강증진행위

지각된 피로도 측정도구는 일본 산업위생 협회의 

피로 자각증상 관련 결과 등을 기초로 Noh(1997)의 

연구에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

적 피로 9문항, 정신적 피로 6문항, 신경 감각적 피로 

4문항의 총 19문항을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피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지각된 피로도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

은 0.928로 나타났으며, 하부 항목별로는 신체적 피로 

0.884, 정신적 피로 신경 0.824, 감각적 피로 0.761이

었다.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는 Walker et al.(1987)이 기

존의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HPLPⅡ를 Seo(2001)가 번한하고 수

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부 항목으로는 

건강책임 8문항, 신체활동 8문항, 영양섭취 9문항, 영

적성장 9문항, 대인관계 8문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 

등 총 50문항을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의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0.960으로 나타났다. 하부 항목별로는 건강책임 0.841, 

신체활동 0.935, 영양섭취 0.843, 영적성장 0.849, 대

인관계 0.806, 스트레스 관리 0.814이었다.

2) 독립변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으로 대상자의 ‘연령 (① 20

대 이하 ② 30∼40대 ③ 50대 이상)’,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무배우자)’, ‘최종학력(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

졸 ③ 4년제 대졸 이상)’, ‘경력(① 1년 미만 ② 1∼4

년 ③ 5년 이상)’, ‘직위(① 인턴 ② 중상 ③ 디자이너 

④ 실장 및 원장)’, ‘근무시간(① 9시간 이하 ② 10∼

11시간 ③ 12시간 이상)’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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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Design

3. 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도 및 건강증진

행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OVA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e 방법을 적

용하여 사후 분석하였다. 또한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 

간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한편 고려된 독립변수들을 보정한 후 미용사의 피

로도 및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

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Version 23.0K, USA)

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

준(α)은 5%로 고려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도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연령의 경우 ‘20대 이하’인 군이 

평균 2.64점으로 나타나 ‘30대∼40대’ 2.22점, ‘50대 

이상’ 2.23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차

이를 보였다(p<0.001). 결혼상태에 따른 지각된 피로

도는 ‘무배우자’가 2.61점으로 ‘기혼’의 2.21점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2.28점에 비해 상대적으

로 ‘4년제 대졸이상’이 2.63점으로 나타나 ‘4년제 대

졸이상’인 군이 지각된 피로도가 높았다(p=0.001). 경

력에 따른 지각된 피로도는 ‘1년 미만’ 2.56점과 ‘1∼4

년’ 2.6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5년 이상’이 2.22점으

로 유의미하게 낮은 차이를 보였다(p<0.001). 직위는 

‘실장 및 원장’이 2.20점으로 나타나 ‘인턴’ 2.63점, 

Table 1. The perceived fatig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N Perceived fatigue(M±SD) t or F(p)

Total 195 2.44±0.57

Age ≤20 100 2.64±0.54a 
14.858

(<0.001)
30-40 62 2.22±0.48b 

≥50 33 2.23±0.58b 

Marital status married 83 2.21±0.52 -5.144
(<0.001)partnerless 112 2.61±0.54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65 2.28±0.61a 
7.052

(0.001)
College 65 2.40±0.49ab 

above University 65 2.63±0.55b  

Work experience(year) ≺1 48 2.56±0.62a  
13.369

(<0.001)
1-4 60 2.65±0.50a  

≥5 87 2.22±0.50b  

Position intern 70 2.63±0.58a  

8.921
(<0.001)

assistant 21 2.53±0.53ab  

designer 23 2.58±0.47a  

above chief designer 81 2.20±0.51b  

Working hours ≤9 27 2.49±0.54  
0.199

(0.820)
10-11 141 2.42±0.56  

≥12 27 2.47±0.62  
ab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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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2.53점, ‘디자이너’ 2.5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차이를 보였다(p<0.001). 한편, 근무

시간에 따른 지각된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82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령의 경우 ‘20대 이하’ 2.08

점, ‘30대∼40대’ 2.31점, ‘50대 이상’이 2.92점으로 나

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01). 결혼상태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기혼’이 2.56점으로 ‘무배우자’

의 2.1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01). 경력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1년 

미만’ 2.14점과 ‘1년∼4년’ 2.0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5년 이상’이 2.5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p<0.001). 직위는 ‘실장 및 원장’이 

2.56점으로 나타나 ‘인턴’ 2.12점, ‘중상’ 2.07점, ‘디자

이너’ 2.10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p<0.001). 한편, 최종학력과 근무시간에 따른 스트레

스 관리 요인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p=0.298, p=0.080).

3.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 결과 지각된 피로

도 및 그 하부요인과 건강증진행위 및 그 하부요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내어 

지각된 피로도 및 그 하부요인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 및 그 하부요인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4. 미용사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용사의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

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432, 

p<0.001), 고려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피로도의 

변동을 17.5%정도 설명하였다(Adjusted-R2=0.175).

Table 2.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N Health promotion behavior(M±SD) t or F(p)

Total 195 2.29±0.54abc

Age ≤20 100 2.08±0.44a

43.796
(<0.001)

30-40 62 2.31±0.42b  

≥50 33 2.92±0.54c  

Marital status married 83 2.56±0.55  6.206
(<0.001)partnerless 112 2.10±0.45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65 2.37±0.62  
1.220

(0.298)
College 65 2.28±0.54  

above University 65 2.22±0.45  

Work experience(year) ≺1 48 2.14±0.45a  
20.403

(<0.001)
1-4 60 2.05±0.41a  

≥5 87 2.54±0.57b  

Position intern 70 2.12±0.41a  

13.134
(<0.001)

assistant 21 2.07±0.42a  

designer 23 2.10±0.56a  

above chief designer 81 2.56±0.56b  

Working hours ≤9 27 2.45±0.65  
2.559

(0.080)
10-11 141 2.24±0.49  

≥12 27 2.42±0.64  
abc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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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충족 여부는 Durbin-Watson 값이 1.822로 독

립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산팽창요인

(VIF)은 10 이상, 공차한계(TOL)는 0.1 이하면 다중공

선성을 의심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VIF값이 최대 

6.106, TOL값이 최하 0.164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Variables
perceived 

fatigue
physical 
fatigue

mental 
fatigue

neuro-
sensory 
fatigue 

health 
promotion 
behavior

health 
responsi

bility

physical 
activity 

nutrient 
intake

spiritual 
growth

relation
ship

stress 
manage

ment 

perceived fatigue -

physical fatigue 0.951‡ -

mental fatigue 0.888‡ 0.751‡ -

neuro-sensory fatigue 0.824‡ 0.717‡ 0.614‡ -

health promotion behavior -0.372‡ -0.341‡ -0.402‡ -0.225† -

health responsibility -0.254‡ -0.220‡ -0.301‡ -0.144* 0.860‡ -

physical activity -0.255‡ -0.250‡ -0.237† -0.176* 0.831‡ 0.627‡ -

nutrient intake -0.304‡ -0.314‡ -0.308‡ -0.138* 0.835‡ 0.708‡ 0.627‡ -

spiritual growth -0.364‡ -0.311‡ -0.402‡ -0.256‡ 0.827‡ 0.643‡ 0.588‡ 0.557‡ -

relationship -0.315‡ -0.229‡ -0.427‡ -0.191† 0.760‡ 0.630‡ 0.491‡ 0.497‡ 0.698‡ -

stress management -0.399‡ -0.392‡ -0.394‡ -0.239† 0.899‡ 0.726‡ 0.724‡ 0.740‡ 0.721‡ 0.609‡ -
*p<0.05, †p<0.01, ‡p<0.001

Table 4. Effects factors of the perceived fatigue

Variables Classification B β p-value*

Age ≤20†

30-40 -0.191 -0.158 0.146

≥50 -0.026 -0.017 0.877

Marital status married†

partnerless 0.227 0.199 0.077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College 0.166 0.138 0.090

above University 0.345 0.288 0.001

Work experience(year) ≺1†

1-4 0.243 0.199 0.050

≥5 0.032 0.028 0.862

Position intern†

assistant -0.118 -0.065 0.446

designer 0.039 0.022 0.800

above chief designer -0.037 -0.032 0.841

Working hours ≤9†

10-11 0.052 0.041 0.654

≥12 -0.023 -0.014 0.873

F(p) 4.432(<0.001)

Adjusted-R2 0.175
* p-value :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 Reference classification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fatigu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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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된 변수들 중 미용사의 피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최종학력(고졸 이하 vs 

4년제 대졸이상: B=0.345, p=0.001)과 경력(1년 미만 

vs 1∼4년: B=0.243, p=0.050)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미용사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용사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

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8.538, p<0.001), 고려된 독립변수가 건강증진행위

의 변동을 31.8%정도 설명하였다(Adjusted-R2=0.318).

독립성 충족 여부는 Durbin-Watson 값이 1.705로 

독립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산팽창요인

(VIF)은 10 이상, 공차한계(TOL)는 0.1 이하면 다중공

선성을 의심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VIF값이 최대 

6.106, TOL값이 최하 0.164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려된 변수들 중 미용사의 건강증진행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20대 이하 vs 

50대 이상: B=0.636, p<0.001) 및 근무시간(9시간 이

하 vs 10∼11시간: B=-0.199, p=0.049)인 것으로 나타

났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직업 특성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미

용사의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미용사의 피로도에는 ‘20대 이

하’인 경우, ‘무배우자’인 경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력과 직위가 낮은 경우에 지각된 피로도는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

행연구에서 미용사들은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한계가 

모호해서 다양한 단순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Han et al., 2000), 동시에 미혼과 연령이 낮은 군이 

연령이 높은 군에 비하여 업무종료 후 음주나 흡연 

Variables Classification B β p-value*

Age ≤20†

30-40 0.103 0.089 0.368 

≥50 0.636 0.442 <0.001 

Marital status married†

partnerless -0.079 -0.072 0.477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College 0.020 0.018 0.812 

above University -0.088 -0.077 0.314 

Work experience(year) ≺1†

1-4 -0.103 -0.088 0.345 

≥5 0.097 0.090 0.542 

Position intern†

assistant -0.058 -0.033 0.670 

designer -0.152 -0.091 0.260 

above chief designer -0.040 -0.037 0.801 

Working hours ≤9†

10-11 -0.199 -0.165 0.049 

≥12 -0.040 -0.026 0.747 

F(p) 8.538(<0.001)

Adjusted-R2 0.318
* p-value :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 Reference classification

Table 5. Effects factors of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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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불건강한 행위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경우가 높아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

용사들의 직책이 원장에 비해 스탭과 디자이너의 경

우 만성피로 정도가 높고(Rho & Park, 2008), 경력이 

많은 군에 비해 ‘1년 미만’인 경우 지각된 피로 정도

가 높아(Choi, 2004)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

라서 미용사들의 연령이 낮고 미혼이며, 경력이 적고 

그 직위가 낮은 경우에는 미용업무에 대한 낮은 숙련

도와 업무 특성 상 부적절한 작업 자세, 상대적으로 

많은 근무 시간, 적은 임금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육체적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며(Kim et al., 

2015; Joung et al., 2017), 특히 스탭의 경우 원장과 

디자이너의 보조적 역할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응

대 서비스를 함께 병행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중 연령이 많고 기혼 여성일수록 피로에 높게 

노출되며(Lee & O, 2010), 원장의 경우 그 피로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와 직책이 높을수록 피로

자각증상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Kang, 1999)

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이를 선행연구에서는 자료수

집이 대부분 소규모의 미용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미용실이 소규모인 경우 원장이 디자

이너와 보조, 스텝의 업무를 모두 행해야 하는 점과 

고객관리 및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까지도 책임

져야할 하므로 육체적인 노동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오는 부담감이 작용하여 피로도가 크다는 것이다(Lee 

& O, 2010). 따라서 미용실의 규모에 따라 미용사들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단변량 분석을 통한 미용사의 건강증진행

위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무배우자’인 경우 그리고 

경력과 직위가 낮은 경우에 건강증진행위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용사

를 대상으로 수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인 경우, 미혼인 경우, 경력이 낮고 직위가 

낮은 경우에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

한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Park et al., 2004; Yoon 

et al., 2006). 미용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기존 선행연구가 미미한 관계로 미용

사와 유사한 미용업 종사자인 피부미용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Yoo 

& Lim(2013)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고 기혼인 경우, 

직급이 원장이고 월 소득이 많을수록, 현 직장 근무연

수와 경력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으며, Hong(2001)의 연구에서는 결혼상

태가 기혼인 경우보다 미혼인 경우에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위별로는 원장의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텝이 건

강증진행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미용사들의 연령이 낮다면 대체적으로 미혼

이면서, 경력이 짧고 직급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

이다. 이들은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오는 지지가 한정

되어 있을 것이며, 직업의 특성상 직장에서의 압박감

에 의해 느끼는 피로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반면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이면서, 경력이 길고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통

해 건강증진행위에 적극적이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미용

사들의 지각된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

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피로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준

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연령

과 결혼상태, 경력 및 근무직위에 따라 느끼는 지각된 

피로 정도가 높을 경우 건강증진행위는 낮아질 수 있

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다변량 분석 결과에

서는 지각된 피로도의 경우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유

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최종학력 및 경력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는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연령 및 근무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과 관련하여 다양한 예측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는 점과 조사된 대상 지역이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업 종사자로 국한되었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좀 더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자를 

고려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미용사들은 직업 특성상 지각된 피로도가 높고, 건

강증진행위의 실천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 연령이 낮고 미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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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력이 짧고 직급이 낮은 경우 지각된 피로도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건강증진행위 수준은 낮아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용사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증진행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령 및 결혼상

태, 경력과 직급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배정과 근무환

경 개선 그리고 미용사들에 대한 보건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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